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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인천서 막올라…26개국 60여명 참가
- 재외동포청,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목표로 올해 27번째 개최

- 이상덕 청장,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끌어갈 주역”

□ 올해 27회를 맞는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7일 오후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렸다. 

 ㅇ 이 대회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주최로, 오는 31일까지 ‘연결된 

세계속 한인, 더 큰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ㅇ 동 행사는 1998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해오던 행사이며, 청 설립 

이후로 3번째 개최하는 행사이다.

 ㅇ 이번 대회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독일 

등 26개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 63명이 참가했다.

□ 이날 개회식은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이상덕 청장의 

개회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환영사,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와 이기헌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 및 조영희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의 축사, 참가자 대표(아르헨티나의 송 솔카롤라)의 

답사, 기념촬영 및 환영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 이 청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작년 7월말 동포청장에 취임한 저는 외교관 출신으로 

1980년대, 1990년대 해외에 다니면서 동포사회를 접했다. 선배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 여러분처럼 훌륭한 후배들을 탄생

시켰다.”고 말했다.

 ㅇ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이방인이 아니며 현지에서도 소중한 자산”



이라며 “여러분은 고국에도 기여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포청은 이러한 활동을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 모국땅을 처음 밟은 의사인 송 솔카롤라는 “대회 참가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각 분야에서 성장해 미래의 

리더가 될 우리는 이번 대회 기간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동

시에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한편, 참가자들은 대회 이틀째인 28일 이상덕 청장의 특강을 듣고, ‘재외

동포청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지며 이학영 국회부의장과의 만남 등을 

이어간다. 

  ㅇ 또 29일과 30일에는 ▲차세대동포의 역할 ▲차세대동포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서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31일에는 부대행사로써 세계 각 지역의 차세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대표자회의가 열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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